
다이와보 - 트렁크 등으로 구미 시장 개척 

다이와보의 해외 판매과(海外販賣課)는 미국 및 유럽의 신규 시장을 순조

롭게 개척하고 있다. 이 해외 판매과에서는, 인도네시아의 봉제 자회사인 

“다야니 가멘트”를 거점으로 트렁크(trunk : 남자용 짧은 팬츠)를 생산하고 있

는데, 이 트렁크의 판매고는 이 과의 전 판매고의 70%를 차지하고 있으며, 

미국에서는 3장에 9~15달러로 소매되고 있다. 

이 외에도 드레스 셔츠(dress shirt)감은 2~3년 전부터 미국으로 수출이 시작

되었는데, 방직 자회사인 “다이와보 머티어리얼즈”의 “마이즈루(舞鶴)” 공장

이 생산한 80수 쌍사, 100수 쌍사의 세번수 면사나 양모를 혼방한 면사나 리

넨을 혼방한 면사 등을 사용한 중고급 드레스 셔츠감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

며, 이들 드레스 셔츠는 49~100달러 이상으로 소매되고 있다고 한다. ♣ 


